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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친구사이 사정전

온전한 사랑으로 경계를 녹이는 교회

날짜
시간
장소

:

:

:



예 배 순 서

예배시작 전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부름

신 앙 고 백

찬 양

공 동 기 도

성 경 봉 독

찬 양

설 교

봉 헌

축 도

소 식

파 송

사 회 자

다 같 이

다 같 이

다 같 이

다 같 이

다 같 이

사 회 자

일어서서

사랑이 이기네

요일 4:6~8

우리

다비드 찬양대

준태 목사

준태 목사

*



예 배 의 부 름

사 회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  같 이

우리는 온 세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은혜로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매순간 우리의 호흡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신 앙 고 백



찬 양

다 같 이



공 동 기 도

사랑하는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제게 아주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힘든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윌 리 엄  바 클 레 이

사 순 절  기 도



성 경 봉 독

6.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7.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다 같이)
8.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얇은 글씨는 사회자가, 굵은 글씨는 회중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4:6~8



다 비 드  찬 양 대

내 주의 보혈은
(찬송 254장)

찬 양



설 교

준 태  목 사

우리



봉 헌

헌금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계좌로 닉네임과 헌금 종류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약정, 주일, 보금자리, 사랑, 미지정)

카카오뱅크 7979-72-04893 ﾲﾷﾷ

다  같 이



축 도

준태 목사 



소 식

오늘은 예배 후에 촛불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부활절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정헌금을 진행 중입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PrFPWJ3KruK3Yy497

1 .

2 .

3 .

https://forms.gle/PrFPWJ3KruK3Yy497


소 식

우리 곁의 초록나무, 고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가 
3월 11일 토요일 4시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본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 까지 밴드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조장님들께 
말씀해주시면 한번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제가 2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종로 보신각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유롭게 참석 가능합니다.

4.

5.



파 송

일 어 서 서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미움 다툼 혐오 차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